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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제안과 예시 —

이두희*

1. 들어가는 말 

대한성서공회에서는 2024년 12월 �새한글�을 새롭게 번역 출간하였습

니다. 오랫동안 �개역개정�(1998)을 읽으며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은 왜 

새로운 성경을 펴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예배용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을 통해 한국교회는 큰 은혜와 부흥을 

경험했고, 지금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큰 어려움 없이 �개역개정�으로 신앙

생활을 잘 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는 형편이 

조금 다릅니다. �개역개정�에 남아 있는 옛 문체나 어려운 한자어가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여전히 어렵게 다가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언어 사용이나 독서 습관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자매체의 비중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살아

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읽기에 더 쉬운 성경을 새롭게 번역할 필요가 제기되

었고, 이에 대한성서공회는 2011년 9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새한글�의 

번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출

간되었으며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한

글�의 신구약 완역본이 출간되었습니다. 이에 �새한글� 신약의 주요 번역 

특징과 그 활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 Graduate Theological Union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대한성서공회 성경번역

연구소 소장. dhlee@bs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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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새로운 번역 또는 기존 역본을 개정하는 작업의 필요성과 새로운 

번역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새로운 번역이

나 개정 작업이 필요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언어의 

변천입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변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가장 잘 소통되는 언어와 표현으로 기존 번역본을 개정할 필요

가 있습니다. 1911년에 나온 �구역�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얼

마나 큰 어려움이 있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성서학의 발

전입니다. 새로운 사본이나 고고학적 자료의 발견, 언어학 및 주석학의 발

전을 통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날로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번역에 반영하여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점 하나는 이러한 성경의 번역과 

개정이 교회사를 통해 볼 때 교회와 신앙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

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예로 들어보면, 루터의 성경 번역을 통해 일

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깨닫게 된 일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국어 성경이 일부 양반 지식

인들에게만 소개되던 시절에 순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하면

서 신자가 생겨나고 교회가 형성되어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서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 발전하게 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이

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정

확하고도 새롭게 읽고 깨닫는 일을 돕기 위해 개역 성경의 개정과 새 시대 

새 세대를 위한 새로운 번역을 주기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한 결과물인 �새한글� 신약의 주요 번역 특징과 활용 방

안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새한글�이 완역되어 더 널리 활용되는 

가운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신앙 부흥과 개혁의 불이 새롭게 타오르기

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한글�을 활용한 ‘역본 비교 성경 연구 방안’을 안

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짐작하기로는 설교나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미 �개역개정� 이외에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비교 참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데 아직까지는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 연구하며 읽는 가운데 주석이나 설교

의 실마리나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분들은 많지 않은 듯합

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을 나란히 펼쳐 두고 비

교 대조하며 읽는 가운데, 주석이나 설교나 성경 공부를 위한 좋은 착안점

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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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할 성경 번역본들의 범위

2.1. 한글 성경 번역본들: 공인 역본들(�개역개정�, �새번역�, �공동

개정�)을 주로 활용

우선적으로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공인 번역 성경을 활용하시는 것

이 좋습니다. 예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역개정�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

기에 더하여 좀 더 읽기 쉽게 번역된 �새번역�, �공동개정�을 추천합니다. 그 

밖에도 일반 출판사들에서 나온 번역 성경들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

만 일반 출판사에서 나온 번역본들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과는 달

리, 공인 기관에서 출간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적으로 읽고 도움을 얻는 정도

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2. 외국어 성경 번역본들: 자신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서양의  

외국어 성경을 활용

어느 나라든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성경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 일치(formal correspondence)’에 중점을 두는 직역 강조 번역 성경이

고, 다른 하나는 ‘내용 동등성(dynamic equivalence)’에 방점을 두는 내용 전

달 강조 번역 성경입니다. 가능하면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번역 성경

을 동시에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번역본으로는 ESV, KJV, NET, 

NIV, NRS, 독일어 번역본으로는 <취리히성경>(Zürcher Bibel)과 <루터성

경>(Luther Bibel)과 <기초성경>(BasisBibel)을 참조하면 좋습니다. 이 논문

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이 역본들을 참조할 것이며, 독일어 성경을 인용할 

때는 각각 줄임말인 ZB, LB, BB로 줄여 인용합니다. 그 밖에 불어 번역본은 

꼭 필요할 때만 이름을 밝히고 인용합니다. 

3. 여러 번역 성경들의 대조 연구 방법 개관

(1) 우선 여러 번역본을 펼쳐 놓고,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살펴볼 본문을 

비교 대조하며 여러 번 읽어 봅니다(팁: 여러 역본을 나란히 두고 비교할 수 

있는 별도 파일을 만들어 활용).

(2) 그 과정에서 번역본들 사이에서 관찰되는 차이점이나 특이점들을 찾

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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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런 뒤에는 그러한 차이점이나 특이점이 왜 생겼을지 스스로 질문

을 던져 봅니다.

(4) 가능하신 경우에는, 영어나 독일어나 불어 등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 번역 성경들도 참조해 보면서, 위에서 관찰한 문제점에 대해 더 살

펴봅니다.

(5)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대답을 적어 봅니다.

(6) 주석이나 성경 사전 등 다른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봅니다. 

(7)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우리 자신과 성도들에게 

알려 주는 새로운 정보나 통찰이 무엇인지 정리해 봅니다.

(8) (7)에서 얻은 내용을 설교나 성경 공부의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활용

합니다.1)

4. 마태복음 5:19

GNT5 o]j eva.n ou=n lu,sh| mi,an tw/n evntolw/n tou,twn tw/n evlaci,stwn 

kai. dida,xh| ou[twj tou.j avnqrw,pouj( evla,cistoj klhqh,setai 

evn th/| basilei,a| tw/n ouvranw/n\ o]j dV a'n poih,sh| kai. dida,xh|( 

ou-toj me,gaj klhqh,setai evn th/| basilei,a| tw/n ouvranw/nÅ

�개역개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

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

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를 행하며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

으리라

�새번역�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

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

늘 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공동개정� 그러므로 가장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

1) 참고: 위에서 정리한 내용들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편집 비평’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역본 간의 비교뿐만 아니라, 같은 역본 내에서 공관 복음의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고, 서신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연구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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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

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

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

을 것이다.

�새한글�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입니다. 다른 한편 누구든 그대로 

실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야말로 하늘나라에서 큰사람이라 불릴 것입니다. 

4.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 �새번역�에서 ‘행하며’, �공동개정�에서 ‘지키고’라고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실행하고’로 번역했습니다. 

(2) �개역개정�에서 ‘천국’이라고 번역한 것을 �새번역�, �공동개정�, �새

한글�은 ‘하늘나라’로 번역했습니다.

4.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do’ 동사와 ‘kingdom of heaven’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4.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행하다’와 ‘지키다’를 비교해 보면, ‘행하다’에 조금 더 능동성이 느

껴집니다.

(2) ‘행하다’를 ‘실행하다’로 번역한 것은 ‘행하다’의 의미를 조금 더 강조

하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4.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마태복음은 ‘겉 다르고 속 다른’ 삶이 아닌,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

는 책입니다.

(2) 그래서인지 �새한글�에서는 기존의 ‘외식’을 ‘겉 다르고 속 다름’으

로 표현하면서 말과 행동의 일치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있습니다.

(3) 산상 설교, 여러 비유 말씀(예. 두 아들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등)

도 행동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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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태복음 4:23과 9:35가 서로 대응을 이루며 5-9장을 감싸주는 수미상

관(inclusio)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5-7장은 산상 설교로서 예수님

의 말씀 사역을, 8-9장은 10개의 기적 모음으로서 예수님의 행동하시는 사

역을 집중적으로 전해 주고 있습니다. 

(5) 성경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의 중요성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실천하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실행하다’라는 번역어 변화를 화두로 삼아 깊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입니다.

5. 마가복음 1:10

GNT5 kai. euvqu.j avnabai,nwn evk tou/ u[datoj ei=den scizome,nouj tou.j 

ouvranou.j kai. to. pneu/ma ẁj peristera.n katabai/non eivj auvto,n\

�개역개정�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

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새번역� 예수께서 물 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공동개정�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새한글� 곧바로 예수님이 물속에서 솟아오를때에 보시니, 하

늘이 찢어지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

려오셨다.

5.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에서 ‘올라오다’라고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솟아오르다’로 번역했습니다. 

(2)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에서 ‘갈라지다’라고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찢어지다’로 번역했습니다.

5.2. 외국어 역본 참조

(1) ‘올라오다’, ‘솟아오르다’와 관련해서, 영어 성경들(KJV, NET, NIV, 

NRS)은 ‘coming up’으로 번역했습니다. 독일어 ZB는 ‘steigen’으로 조금 색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2) ‘갈라지다’, ‘찢어지다’와 관련해서, ‘opened’(KJV), ‘torn apart’(N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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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it apart’(NET) 등으로 번역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불어 성경에서도 

‘s'ouvrir(open)’(BFC)와 ‘déchirer(tear apart)’(FBJ, TOB)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솟아오르다’는 물속에 잠겼다가 물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다 역동

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변화로 보입니다. 

(2) ‘찢어지다’라는 번역어가 외국어 역본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

리스어 원문 단어에는 ‘찢어지다’라는 뜻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5.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올라오다’는 물에서 뭍으로 올라온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반면, ‘솟아

오르다’는 물속에 잠겼다가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전

자로 이해하면, 예수님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요르단강 밖으로 나오

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후자로 읽으면, 침례의 의미가 더욱 부각됩니다(참

조, 그리스어 원어: a vn a ba i,n w).

(2) ‘갈라지다’, ‘찢어지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낱말은 sci,zw 동사입니다. 

직역하면 ‘찢어지다’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2번

만나옵니다. 이곳 마가복음 1:10과 마가복음 15:38입니다. 마가복음 15:38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

로 찢어졌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문맥에 위치합니다. 

(3) 마가복음 1:10은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 마가복음 

15:38은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리합니다. 하늘이 

찢어진 사건과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서로 상응 관계에 있습니다. 하

늘과 땅 사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막힌 길이 뚫리는 두 사건은 하나님께

로 가는 길이 막혔다가 뚫리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4) 공관 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

는 단순히 ‘열리다’ 정도가 아니라, ‘찢어지다’라는 단어를 통해 강렬한 이미지

를 전달하고,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5) 마가복음은 십자가 사건을 통한 속량의 의미를 강조하는 복음서입니

다. 이러한 강조점을 부각하는 효과도 고려한 단어 선택으로 보입니다. 



14  ｢성경원문연구｣ 55호 별책 (2024. 12.), 7-21

6. 누가복음 1:5

GNT5 VEge,neto evn tai/j h̀me,raij ~Hrw,|dou basile,wj th/j VIoudai,aj 

ìereu,j tij ovno,mati Zacari,aj evx evfhmeri,aj VAbia,( kai. gunh. 

auvtw/| evk tw/n qugate,rwn VAarw.n kai. to. o;noma auvth/j 

VElisa,betÅ

�개역개정�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

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새번역�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

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

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공동개정� 헤로데가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아비야 조에 속하는 사

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즈가리야였고 그의 

아내는 사제 아론의 후예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새한글� 헤롯이 유대아의 임금이던 시절에 어떤 제사장이 있

었다. 이름은 스가랴이고 아비야 모둠에 딸린 사람이

다. 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아론의 여자 후손으로 

이름은 엘리자베스였다. 

6.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 �새번역�에서 ‘자손’으로, �공동개정�에서 ‘후예’로 번

역한 것을, �새한글�은 ‘여자 후손’으로 번역했습니다. 

(2)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에서 ‘엘리사벳’으로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엘리자베스’로 번역했습니다. 

6.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역본들은 ‘descendant’(NET, NIV, NRS), ‘daughter’(ESV) 등으로 번

역했습니다. 독일어 ZB는 ‘eine Tochter’로, LB는 ‘von den Töchtern’으로, 

BB는 ‘stammte von Aaron ab’으로 번역했습니다.  

6.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조금 더 직역의 경향을 보이는 번역본들이 ‘딸’이라는 단어를 번역에 

포함한 것으로 보아, 그리스어 원문의 단어는 ‘딸’을 가리키는 단어인 듯합

니다.

(2) ‘자손’ 또는 ‘후손’으로 번역한 역본들은 ‘딸’이라는 단어를 문맥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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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자연스럽게 번역한 듯합니다. 원문이 ‘딸’로 되어 있더라도, 이를 직역

할 경우 아론의 후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직계 딸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

니다. 

6.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그리스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아론의 딸들 가운데 하나’로 번

역한 LB가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대로 직계 딸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후손’이나 ‘후예’로 의역하는 것이 독

자에게는 더 친절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저자가 원문에서 굳이 ‘딸’이라는 단어를 밝

혀서 적은 의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앞뒤 문맥으로, 엘리사벳이 당연히 

여성이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여성이라는 점

을 다시 한번 밝혀서 적은 저자의 의도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3) 특히, 누가복음의 경우 여성의 존재와 역할을 비교적 분명하게 밝혀

서 드러내 주는 특징을 가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냥 지나치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주석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특징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균형 있게 나란히 

보여 주는 경향을 보입니다. 누가는 남성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에 상

응하여 여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란히 보여 주곤 합니다. 물론 그 반대로 

여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들려준 다음 그것에 짝을 이루도록 남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누가복음 2

장에서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예언자가 소개되는데 한 명은 시므

온이고 다른 한 명은 안나입니다.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입니다. 누가

복음 4:16-30에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두 인물의 이야기를 끌어오시는데, 한 

명은 사렙다에 사는 남편 여읜 여자이고 다른 한 명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한 명은 여자, 한 명은 남자입니다. 누가복음 7:1-10에서 백명대장의 종을 

고쳐 준 기적이 소개되고, 바로 이어서 7:11-17에서는 나인이란 도시의 남

편 여읜 여자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 소개됩니다. 백명대장은 남자, 나인

이란 도시에서 만난 사람은 남편 여읜 여자입니다. 누가복음 13:18-21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남자와 긴밀하게 연결

된 겨자씨 비유이고(농사 관련), 다른 하나는 여자와 긴밀하게 연결된 누룩 

비유(가정 관련)입니다. 누가복음 17:34-35에는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있

을 일과 관련하여 두 가지 예시가 나옵니다. 하나는, 같은 눕자리에 있던 두 

남자 가운데 한 명은 데려감을 얻고 다른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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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다른 하나는, 맷돌을 돌리던 두 여자 가운데 한 명은 데려감을 얻고 

다른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취지의 보기들인데, 한 이

야기에는 두 남자가 등장하고 다른 이야기에는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참

조, 눅 8:1-3).

(4) 이처럼 남성과 여성의 존재를 균형 있게 소개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누가가 엘리사벳을 ‘아론의 딸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말할 때, 딸이라는 낱

말을 허투루 사용한 것은 아닐 듯합니다. 이런 누가의 의도를 어떻게든 반

영하기 위해 �새한글�에서는 ‘여자 후손’이라는 번역어를 선택한 것입니

다. 이러한 번역어의 차이를 실마리로 삼아 누가복음이 보여 주는 내러티

브의 특성을 성경 공부나 설교에서 훑어볼 수 있습니다. 

7. 요한복음 15:4

GNT5 mei,nate evn evmoi,( kavgw. evn ùmi/nÅ kaqw.j to. klh/ma ouv du,natai 

karpo.n fe,rein avfV èautou/ eva.n mh. me,nh| evn th/| avmpe,lw|( ou[twj 

ouvde. ùmei/j eva.n mh. evn evmoi. me,nhteÅ

�개역개정�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

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새번역�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

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공동개정�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

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

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붙어 있지 않

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새한글� 내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그러면 나도 그대들 안에 머

물러 있을 겁니다.가지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

습니다. 포도나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그처럼 

그대들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마찬가지입니다. 

7.1. 차이점 관찰

�개역개정�에서 ‘거하다’, ‘붙어 있다’, ‘… 안에 있다’로, �새번역�에서 

‘머물러 있다’, ‘붙어 있다’로, �공동개정�에서 ‘떠나지 않다’, ‘붙어 있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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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일관되게 ‘머물러 있다’로 번역했습니다. 

7.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역본들은 ‘abide’(ESV, NRS), ‘remain’(NET, NIV)으로 번역했습니

다. 독일어 ZB, LB, BB는 ‘bleiben’으로 번역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영어나 독일어 번역들은 위의 표에서 밑줄 친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모두 

똑같은 단어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7.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우리말로는 서로 다르게 번역된 밑줄 친 낱말들이 나올 때마다 외국

어 번역들이 같은 낱말로 번역한 것을 보면, 밑줄 친 부분의 저변에 깔린 그

리스어 단어는 같은 단어였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할 때, ‘포도나무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은 

다소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의 번

역자들은 밑줄 친 부분에 쓰인 그리스어 원문 단어가 같더라도 우리말 번

역문에서는 각각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는 번역어를 찾아 번역한 

듯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말로는 훨씬 자

연스럽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3) 한편 �새한글�은 우리말로 다소 어색하게 들릴 수 있음을 모르지 않

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밑줄 친 부분을 모두 똑같은 단어로 번역하였습

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7.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밑줄 친 부분에 쓰인 그리스어 낱말은 me,nw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머

물다, 거하다’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문맥에 따라 ‘머물다’로 번역되기도 하고, ‘거하다’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2) 그런데 이 me,nw 동사는 요한복음에서 매우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따르다’라는 뜻을 지닌 avkolouqe,w라는 동사가 자

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나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따르다’라는 동사를 통해 매우 인상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의 중요

성이 많이 강조됩니다. 요한복음 1:39에 따르면, 요한의 제자였던 2명이 예

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서 함께 머물렀다고 적혀 있습니

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고, 자신들이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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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은 내용을 자기 형제에게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

문 시간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를 인상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복음 4:39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자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

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40에서는 사

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들 곁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요청에 응하여 그들과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

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

자’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문 이틀의 시간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15:4를 포함한 ‘포도나무

와 가지’ 비유에서도 ‘머물다’라는 동사가 높은 빈도로 반복 사용되고 있습

니다.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3)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우리말 번역문의 자연스러움도 중요하겠지

만, 요한복음에서 두드러진 중요 강조점이 조금이라도 더 선명하게 독자들

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번역어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새한글�은 다소 어색함을 무릅쓰고 요한복음 15:4에 쓰인 me,nw 동사를 모

두 동일하게 ‘머물러 있다’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동사가 반복 사

용되고 있음을 관찰하도록 돕고, 반복 사용된 이유를 묵상하는 가운데, 요

한의 강조점에 다가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8. 로마서 6:23

  

GNT5 ta. ga.r ovyw,nia th/j àmarti,aj qa,natoj( to. de. ca,risma tou/ 

qeou/ zwh. aivw,nioj evn Cristw/| VIhsou/ tw/| kuri,w| h̀mw/nÅ

�개역개정�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새번역� 죄의 삯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공동개정�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

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

명입니다.

�새한글� 죄의 품값은 죽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

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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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 �새번역�에서 ‘삯’으로, �공동개정�에서 ‘대가’로 번역

한 것을, �새한글�은 ‘품값’으로 번역했습니다.

(2) �개역개정�에서 ‘하나님의 은사’로, �새번역�에서 ‘하나님의 선물’

로, �공동개정�에서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번역한 것을, �새한

글�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번역했습니다.

8.2. 외국어 역본 참조

(1) 우리말 ‘삯’, ‘대가’, ‘품값’에 해당하는 단어를 영어 역본들은 ‘wages’ 

(ESV, KJV, NIV, NRS), ‘payoffs’(NET) 등으로 번역했습니다. 독일어 ZB와 

LB는 ‘Sold(급료, 봉급)’로 번역했습니다. 

(2) 우리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하느님이 거저 주시는 선

물’에 해당하는 문구를 영어 성경들은 ‘the gift of God’(KJV, NET, NIV), ‘the 

free gift of God’(ESV, NRS)으로 번역했습니다. 독일어 ZB나 LB는 ‘die 

Gabe Gottes’로 번역했습니다. 

8.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외국어 번역을 보면, 우리말 ‘삯’, ‘대가’, ‘품값’으로 번역된 단어가 

‘봉급’, ‘급료’의 뜻을 가진 낱말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선물’에 해당하는 번역어들은 ‘선물’의 의미를 더 선명하

게 드러내기 위해 ‘공짜, 거저 주시는, 은혜의’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기도 했

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공동개정�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주체임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새한글�은 �공동개정�만큼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번역함으로써, 하나님이 은혜의 선

물을 주시는 주체임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3) 얼핏 보면, 번역어들이 지시하는 의미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번역어가 

달라졌다고 해서 본문 이해가 크게 달라질 만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데 �새한글�이 굳이 ‘삯’을 ‘품값’으로 한 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 구절에 적힌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표현을 읽을 

때, ‘죄를 지으면 죽음의 결과가 뒤따른다.’라고 이해하는 듯합니다. 틀린 것

은 아닙니다. 그런데 ‘품값’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사태의 결과라는 느낌과

는 다른 의미가 떠오릅니다. ‘품값’은 보통 어떤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보상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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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사전적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삯’이나 ‘보상’도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받는 대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의 삯’이라는 표현에서 보통 우

리는 죄를 지으면 받게 되는 당연한 결과의 의미를 떠올립니다. 

(2) 본문이 전하는 의미의 측면에서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로마서가 

죄를 인격화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 주지는 못합니다. 로

마서는 ‘죄’라는 단어를 매우 독특하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짓게 되는 잘못

을 가리키는 의미로 죄를 사용하기보다는, 우리를 다스리는 악한 세력이라

는 뜻으로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보통 ‘죄’라는 

단어가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6:23에서도 ‘죄의 삯’이라고 할 

때, 여기서 ‘죄’는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 우리를 부려 먹는 악한 세력의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

서 ‘죄의 삯’은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부려 먹은 악한 

세력인 ‘죄’가, 자신의 지배에 노예 노릇한 우리에게 지불하는 품값으로 이

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3) 물론 주의 깊은 독자라면,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종노릇’이라는 표현

이 사용되는 등 죄가 인격화되고 있는 특징을 바탕으로, ‘죄의 삯’이라는 표

현에서 그런 의미를 읽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주인으로서 

자기의 종에게 품삯을 지불한다는 개념은 일상적으로 는 익숙한 개념이 아

니기 때문에, 로마서의 이런 독특한 용례를 제대로 간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한글�은 ‘품값’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삯’이라는 표현이 이미 

품고 있는 뜻이지만, 독자들이 놓치기 쉬운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4) 참고로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해 설명하면서 두 가지 설명 모델

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적(judicial)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참여(participation) 모델입니다. 법정적 모델에서는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하듯이,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무죄로 

인정해 주셔서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해 주신다는 식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가 치를 죗값을 

대신 치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참여 모델에서는 ‘죄’가 

악한 세력으로 이해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악한 세력인 죄는 우리 인

간을 자기의 노예로 삼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따라 살게 한다

고 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의 지배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러한 죄의 세력을 눌러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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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죄의 지배로부터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세력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로마서는 3-5장에서 주로 법정적 모델을 사용하여 구원 

개념을 설명하고, 6-8장에서는 참여 모델을 사용하여 구원 개념을 설명합

니다.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해 잘 숙지하면서 로마서를 읽어 보면, 바울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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